
INDIA ITMA 2008 전시회 

(방적기계 분야) 

 

 

1. 서 언 

INDIA ITMA 2008은 인도 IT산업 중심지인 남부 카루나타카주의 방가롤에

서 개최되었다. 일본은 Muratec사와 Toyota사가 참가하였고, 유럽은 Rieter사, 

Trutzschler사 및 Marzoli사 등 주요 방적기계 메이커가 참가하였으며, 중국도 

최대 메이커인 Jingwei사가 참가하였다. 인도는 LMW사(Lakshmi machine 

works)를 필두로 452개사의 메이커가 참가하였다. 본 전시회는 섬유 제품의 

세계적인 주요 공급원으로서 링 정방기 약 3,700만 추를 보유한 인도에게 적

합한 활기 찬 전시회였다. 

 

 

<그림 1> 전시회장 풍경 

 



2. 혼타면 

 

 

<그림 2> Trutzschler사의 베일 오프너 BO-A 

 

 

 

<그림 3> LMW사의 베일 브레이커 LA23/S 



인도의 LMW사만 기계를 전시하였고, Trutzschler사는 패널만 전시하였다. 

Trutzschler사의 베일 오프너 BO-A를 필두로 한 혼타면 라인은 좁은 설치 

공간, 저 에너지 소비 및 고속 생산(2,000 kg/h)에 대해 홍보하였다. 또한 신

형 색채 이물질 검출 제거장치인 SP-FP는 편광 카메라를 이용해 투명하거나 

반투명한 이물질을 검출하여 제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. 

한편, LMW사는 베일 브레이커인 LA23/S를 필두로 한 혼타면기를 전시하

였다. Trutzschler사와 동일한 색채 이물질 검출 제거장치를 탑재하고 있지만, 

생산성은 1,500 kg/h로 조금 낮다. 

 

 

3. 소 면 

Trutzschler사, Rieter사 및 LMW사가 기계를 전시하였다. 

 

 

 
<그림 4> Trutzschler사의 TC07 

 



 

<그림 5> Rieter사의 C60 

 

Trutzschler사는 생산량이 최대 200 kg/h인 고속 소면기 TC07과 인도 생산용

인 TC03-1을 전시하였다. TC03-1의 생산량은 최대 180 kg/h으로 조금 낮지만, 

가격이 저렴하여, 상급 기종인 TC07과 함께 확대 판매를 모색하고 있다. 

Rieter사는 기존의 카딩 폭 40인치를 60인치로 변경함과 동시에 실린더를 

소형화한 모델 C60의 생산량을 50% 향상시켜 최대 220 kg/h인 것에 대해 홍

보하였다. 

한편, LMW사도 벨트 구동식 알루미늄 플랫, 압력 제어장치가 탑재된 슈트 

등의 최신 장치를 채용한 신기종 LC333을 전시하였다. 다만, 생산량이 최대 

120 kg/h로 기존 유럽 기종 수준에 머물고 있다. 

 

4. 정소면기 

Rieter사, Trutzschler사 Marzoli/Vouk사 및 LMW사가 기계를 전시하였으며, 

기계 메이커들은 주로 생산성 향상에 대해 홍보하였다. 

톱 에이커인 Rieter사는 E66/E76을 전시하였다. CAPD500(Computer Aided 



Process Development)이라고 하는 컴퓨터 3차원 설계에 의한 최적화된 코밍 

작용과 중량 감소에 비해 500 닙/분의 안정 작업이 가능하다. 

Trutzschler사의 TCO1은 Marzoli/Vouk사의 CM600N을 기본으로 한 OEM 공

급 모델로, 이를 통해 정소면기의 판매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여 왔다고 할 수 

있다. 모든 기종의 최고 속도는 500 닙/분이다. 

 

 

<그림 6> Rieter사의 E66/E76(랩 자동 교환장치 부착) 

 

 
<그림 7> Trutzschler사의 TCO1 



LMW사의 신기종 LK64는 Rieter사의 정소면기를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탈

피함을 목표로 한 자사 개발 모델로, 사양상에는 500 닙/분으로 되어 있어서 

유럽 메이커와 동일하다. 전시장에서도 475 닙/분으로 운전하면서 홍보하고 

있었다. 

 

5. 연조기 

Rieter사와 LMW사가 기계를 전시하였으며, 모두 2 딜리버리 타입의 연조

기를 처음으로 전시하였다. 

Rieter사는 인도 생산용인 2 딜리버리 타입의 RSB2200을 판매하였다. 생산

성은 2× 최대 1,100 m/분으로 오토레블링 방식 등은 1 딜리버리 타입인 

RSB-D40과 동일하였다. 

 

 

 

<그림 8> Rieter사의 RSB2200 

 



 

<그림 9> LMW사의 LD2 

 

LMW사의 LD2는 Rieter사와 동일한 2 딜리버리 타입의 신형 연조기로 생

산성은 2× 최대 1,000 m/분이다. 

오토레블링 장치는 없고, 4/3 드래프트 방식으로 인해 고품질화로 후공정의 

효율이 기존에 비해서 최대 10% 향상되었다. 

 


